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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배우 한효주의 미국 드라마 데뷔

작‘트레드 스톤’의 티저 영상이 공

개됐다.

‘트레드 스톤’은 지난 24일 공식 

SNS에“새로운 세대의 암살자가 

활동을 시작했다.‘제이슨 본’의 

세계관이 담긴 드라마‘트레드스톤’

이 올 가을. USA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된다.”라는 글과 함께 20초 분

량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요 배우들의 

모습과 함께 순박한 이미지의 한효주의 모습도 등장

해 눈길을 끈다. 한효주는 이 드라마에서 베일에 싸

여 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녀의 가

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소윤 역

을 맡았다.

‘트레드 스톤’은 맷 데이먼 주연의 

‘본’시리즈의 스핀오프(기존의 영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나 설정을 가

져와 새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 드라

마다. 제목인 트렌드 스톤은‘본’시

리즈에 등장한 CIA 산하의 비밀 조

직으로,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요원들을 훈련하는 기관이다. 

미드‘히어로즈’시리즈를 창조한 팀 

크링이 각본을, 세계 유수의 영화제

에서 인정받은 라민 바흐러니 감독

이 연출을 맡았다.

‘맘마미아2’의 제레미 어바인,‘센

스8’의 브라이언 J. 스미스, 드라마‘어페어’의 오마 

멧월리 등이 출연한다.

‘트레드 스톤’은 NBC유니버셜 산하 USA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한효주 출연 미드 ‘트레드 스톤’ 티저 영상 공개

그룹 몬스타엑스가 LA 스테이플스센터에 입성

한다.

지난 22일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8

월 10일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월드투어‘위 아 히

어’(WE ARE HERE) 공연을 개최한다. 이 무대는 

네이버 V라이브 플러스를 통해 독점 생중계된다. 

매년 미국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는 스테이플스

센터는 2만여 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비욘세, 테일

러 스위프트, 에드 시런,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한 곳이다.

몬스타엑스는 2015년 데뷔해 5년째를 맞는 보

이그룹이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첫 번째 월드

투어 당시 LA 노브홀에서 회당 2천300명씩 이틀

간 총 4천600명의 관객과 만났다. 이어 지난해 8

월 두 번째 월드투어에선 약 7천 관객 규모의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몬스타엑스는 2년 전 LA 첫 진출 당시 공연했

던 곳보다 10배나 넓은 곳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월드투어 공연계에서는 1회에 2만 명 이상 동원

하는 아티스트를‘톱랭커’로 분류한다. 그 다음

은 5만 석 규모의 스타디움 투어로 옮겨가게 된다.

몬스타엑스,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공연미인대회 우승자가 과거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인종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당선 자격을 박탈당했다.

미시간대학 정치학과 4학년생이자 

학생 공화당 조직 부회장인 중국계 

미국인 캐시 주(20·사진)는 지난 15

일 열린‘미스 미시간 선발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그런데 주최 측인 미스

월드 아메리카(MWA) 조직위원회는 사흘 만에 주의 

당선을 취소하고 최종 후보였던 맬로리 리바드(24)를 

1위에 올렸다. 주가 과거에 올린 트윗이‘공격적이고 

인종주의에 무감하며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주최 측이 문제 삼은 주의 첫 번째 트윗은 백인 경

찰의 흑인 사살 논쟁에 대한 비판이었다. 주는 2017

년 10월“흑인들이 오히려 다른 흑인들을 많이 죽인

다는 사실을 아느냐?”며“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지역사회 내부 문제부터 고쳐라!”고 트윗했다.

두 번째 트윗은 자신이 과거 다닌 센트럴플로리다

대학교가 주최한‘월드 히잡 데이’를 비판한 것이었

다. 주는 지난해 2월“내가 다니던 학교

에‘히잡 체험 부스’가 생겼다고 한다.”

며“히잡을 종교적인 상징이 아닌 패션 

액세서리로 쓰라는 건가? 만약 아니라

면 이슬람 문화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

들을 닮아가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MWA 조직위는“대회 참가자에게는 

좋은 성품이 요구되며 조직에 나쁜 평판

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주의 MWA 대회 참가 자

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는“보수적 정치 성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CNN 과의 인터뷰에서“누구나 각자의 생각과 의견

을 가질 수 있다. 또 나는 사실과 통계에 근거해 주장

을 제시했다. 내가 올린 여러 글은 인종차별적이거나 

무감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선 취소로 인해 중국에서 태어나 플로리다 주에

서 자란 주는 오는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

정인 MWA 선발대회에 미시간주 대표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미스월드 아메리카 미시간 대표,
당선 직후 자격 박탈


